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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4. 30. 토. 1914 년 작품 감상 

 
1914. Self-Portrait 



 
1914. Self-Portrait 

 



 
1914. Self-Portrait in green 

 



 

1914. MEMORY 



 

1914. The War 

 

 



 
1914. BLUE LOVERS 

 

1914 년, 샤갈은 고향 비테프스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베를린 슈투름 갤러리 전시회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긴 샤갈이 약혼자 벨라를 보러 갔다가 닥친 상황이었다. 벨라의 

축하와 사랑을 한껏 받는 점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여기서 끝날 것도 같아 샤갈은 불안했다.  



 

이런 샤갈의 심경이 1914 년 작품 곳곳에 배어 있다. 그중 심드렁하게 

째려보는 표정,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사진 찍기 싫은 데 억지로 사진을 

찍어야 했던 내 초등학교 입학 사진을 연상케 하는 자화상 표정은 재밌다. 

근엄한 표정의 자화상은 되레 슬프다. 그런 샤갈에게 벨라는 역시 뮤즈였다. 

뺨을 들이밀고 애교를 부리는 샤갈 모습은 행복하기 그지없다(Self-Portrait 

in green).  

 

여기까지면 딱 좋은 데 1914 년 샤갈 작품은 '군인' '랍비' '가족' '비테프스크 

거리 풍경'을 강박적으로 담고 있다는 한 비평가 말이 떠오른다. 금세 깨질 

것만 같은 알껍데기로 만 여긴 일이 깨지지도 찢어지지도 않고 고무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자 그 답답함은 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눈초리가 

사나워진 샤갈에게 신은 다시 한번 가혹했다. 신의 선물이라던 출신 성분이 

핍박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어둠을 틈타 고향을 

탈출하는 행렬은 정신 착란을 일으킬만한 공포였다.  

 

1914 년 이 현실적인 정신적 고통을 샤갈은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것이 강박을 일으켰다면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 다만 그 

시련을 겪으면서 남긴 작품이 자화상이라고 할 뿐이다. 이를테면 이때 

샤갈의 기록물인 셈이다. 하지만 기록물로만 보기에는 자화상 속에는 

새것도 있다. 표현 기법과 색채는 입체파와 야수파 특징을 답습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작품 내러티브와 오브제를 드러내는 방식 역시 새롭게 더 새롭게 

탐구하고 도전하는 샤갈이 있었다(Self-Portrait in green). 현대 회화에서 

시적 은유를 완성했다고 평한 초현실주의 창시자 앙드레 브르통의 평가의 

시작점을 샤갈은 발견한 것이다.  

 

 

 

 

 

 



Chagall’s dynamic career included theater sets, stained glass, the two 

magnificent paintings at the Metropolitan Opera in New York, fairytale 

illustrations, Biblical interpretations and so much more. “His images from his 

long and full life (1887-1985) depict the world’s transition from ancient to 

modern like the most beautiful epic poem.” 

 

샤갈의 역동적인 작품은 극장 세트, 스테인드글라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두 

장엄한 그림, 동화 삽화, 성경 해석 등이 포함됩니다. “그의 길고 충만한 삶(1887-

1985)의 이미지는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고대에서 현대로의 세계 전환을 묘사합

니다.” 

 
1963. chagall-lithographe 

https://galleryintell.com/artex/birthday-marc-chagall/ 



Epilog  

 

 1926.The Cat Transformed into a Woman. 



 

1911.Man-at-table-holding-a-contented-white-cat 

 

 

사월을 보냈다. 종종종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한 걸음 

뗐다가 멈춘 사월은 내게 간곡하게 말했다. 기억 속에서 지워야 살 수 있다

고 말이다. 나도 안다. 한데 지울 수가 없다. 뿌리는 깊고 크기는 우주 만큼

이고 깊이는 심연 같아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 내 모습이 이

번에는 애처롭지도 않았는지 찬바람을 남기고 사월은 사라졌다.  

 

사월, 그 인연은 어떤 인연이고 이렇게까지 내게 가혹히 구는지 알 길 없다. 

한 가지 깨달은 바는 굳이 속속들이 몰라도 되는 일도 있다는 점이다. 그냥 

고양이 한 마리 내 마음 속에 들어 앉아 있고 나는 그 인연의 집사처럼 

살아도 내 삶은 어딘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심정이다. 

그나저나 이 고양이는 언제 나갔는지 여태 돌아오지 않는다. 

 
 

매월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 님께 진심 감사 드립니다. 

봄과 함께 하겠습니다.  


